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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박스

뀫궁녀의하루(박상진지음｜김영사)
조선시대 궁녀들은 어떻게 살았을
까. ‘궁녀의 하루’는 견습 나인들에
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쥐부리 글려
(밀떡을 동그랗게 만들어 입에 붙
인 뒤 무명천에 고리를 만들어 마스

크처럼 쓰고 다니는 행사), 봉급날 풍경, 혹독한 통
과의례, 저녁도 굶어가면서 써야했던 궁체연습 등
한국사의 아웃사이더였던 궁녀들의 숨겨진 생활을
담아냈다. 구중궁궐서 왕만 쳐다보며 살아야 했던
궁녀들. 그들도 사람인지라 감춰진 그들만의 성생
활이 있었다. 심지어 궁내 간통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왕실의 수족을 넘어 궁녀들의 인간생활과 그
들이 남긴 삶의 편린을 읽기 쉽게 스토리로 엮은 것
은 또한 이 책이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다.

뀫잡동사니(에쿠니 가오리 지음·신유희 옮김 ｜ 소담출판사)
남편만 바라보며 해바라기 여인으
로 산 마흔다섯 살 슈코는 때때로
어머니와 단 둘이 여행을 떠난다.
어머니와 함께 떠난 휴양지에서 그

녀는 바비 인형을 닮은 소녀를 만나게 되고 어린아
이도 여자도 아닌 그 소녀만이 내뿜는 매력에 시선
을 빼앗긴다. 그리고 이 만남을 계기로 슈코와 소
녀, 그리고 슈코 남편과의 미묘한 관계가 시작된
다. 이 책은 청아한 문체와 세련된 감성 화법으로
국내 독자를 사로잡은 ‘냉정과 열정사이’의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이다. 사랑과 환희와 두려움.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의 실타래를 섬세하게 풀어냈
다. 모든 사랑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뀫사장의 회사 vs 사원의 회사(데이비드 에르달 지음·안진환 옮김 ｜ 레인메이커)
이 책은 2008∼2009년 세계를 휩쓸
고 지나간 금융위기로 전 세계 기업
이 인원을 감축하고 투자규모를 줄

일 때 오히려 해마다 사원수를 늘리며 과감한 혁신
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올린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
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 기업들이 ‘사원주주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자
신의 회사를 사원주주제로 전환한 경험을 바탕으로
왜 기업이 사원주주제로 운영돼야 하는지 그 이유
를 설득력있게 전달한다. 현재 어려움에 봉착한 기
업의 경영자라면 이 책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대기업의
경영자들에게는 기업과 사원, 중소기업이 함께 ‘윈
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

조선시대궁녀들의숨겨온삶이야기

■ 새 책

해바라기여인슈코,한소녀에빠지다

기업을왜사원주주제로운영해야하나

편집｜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S4’ 공개와 함께 신규
서비스도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 허브’. 이 서비스는
뮤직 허브, 비디오 허브, 리더스 허브, 게임 허
브, 러닝 허브 등 기존 5가지 허브 서비스를 한
곳에 통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토어다. 유저
는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콘텐츠를 통합검색하
고 구매·관리 할 수 있다.

새로워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장터 ‘삼성
앱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구글 플레이 스토
어와 연동돼 삼성 앱스의 앱 뿐 아니라 구글 플레
이 스토어의 앱까지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모바일 전시회 ‘MWC 2013’에서 ‘비디
오 디스커버리’로 소개된 ‘삼성 워치온’은 모바
일 기기와 스마트 TV 사이에 끊김 없는 멀티스
크린 감상 기능을 갖춘 서비스다. 김명근 기자

‘삼성허브’ 등신규서비스 3종공개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4’가 드디
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라디
오 시티 뮤직홀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S4’를 최
초로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디어와 협력사 등
3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갤럭시S4’는 2분기부터 전 세계 155여 개국 327개
사업자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4월 경 ‘갤
럭시S4’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뀫깜짝쇼 없었지만, 성능은 단연 최고
‘갤럭시S4’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깜짝쇼’는 없었지만,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 LG
전자의 ‘옵티머스G 프로’ 등 최신 전략 스마트폰과 비교
해 앞선 성능을 자랑한다.

하드웨어도 최고의 성능으로 무장했다. ‘갤럭시S4’는
세계 최초 ‘옥타코어 프로세서폰’이다. 제품에 적용된
‘엑시노스 5옥타’는 스마트폰 두뇌역할을 하는 집적회
로(코어)가 8개인 칩. 4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저전
력 코어가 작업 중인 프로그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환
된다. 3D영상이나 고사양 게임 등은 고성능 프로세서가
처리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상대적으로 소비
전력이 적은 저전력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원리다. 때문
에 동일한 작업을 할 때 고성능 프로세서와 비교해 최대
70% 수준까지 낮은 소비 전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삼
성전자는 판매 국가에 따라 쿼드코어 칩이 장착된 제품
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한 디스플레이 해상도 또
한 뛰어나다. ‘갤럭시S4’는 5인치 대화면에 441ppi의
풀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카메라는
전면 200만 화소와 후면 1300만 화소다.

이처럼 하드웨어 성능이 뛰어나지만 두께는 7.9mm,
무게는 130g에 불과해 다른 제품에 비해 휴대성이 좋은
편이다.

뀫시선으로 조작…전 세계 1억대 판매 기대
사용자 경험(UX)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갤럭시S4는 예상대로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시선으

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스마트포즈’와 ‘스마트 스크
롤’ 기능이 도입됐다. 여기에 손가락을 이메일이나 사진
폴더 위에 놓으면 터치하지 않고도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에어뷰’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장갑을 낀 상태에
서도 터치를 인식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카메라의 활용도도 다양해졌다. 특히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
는 것은 물론 화상 통화도 즐길 수 있어 재미를 더한다.

이밖에 화면 위 손의 움직임을 적외선 센서로 인식해
전화를 받고 음악을 선택할 수 있고, 운전 중에는 블루
투스를 통해 음성 조작을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4’가 전 세계 1억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갤럭시S’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과 맞먹는 수치다. 진짜 괴물폰 ‘갤럭시S4’ 출시
를 통해 삼성전자가 국내외에서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최초 옥타코어 장착 소비전력 기존 70% 수준

5인치 441ppi 풀꺠HD 슈퍼아몰레드로화질짱

시선으로 조작하는 스마트포즈 등 기능 도입

1억대이상판매목표…국내 4월경출시전망

7.9mm날씬한바디속 8개의두뇌를심다
삼성전자 ‘갤럭시S4’ 美 뉴욕서 공개

언팩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갤럭시S4’가 발표된 뒤 무대에 설
치된 ‘핸드존’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략제품 ‘갤럭시S4’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한국 시간으
로 15일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개최된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뉴욕(미국)｜AP·연합뉴스


